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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달맞이길 해오름 갤러리 '류동균 초대전'
기사등록 일시 : [2014-08-06 11:23:15]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류동균 초대전이 해운대 달맞이길 ‘해오름 갤러리’에서 5일부터 15일까

지 열린다.

류동균 작가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에 그림을 비유하여 작품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는 데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술작품은 어렵게 느끼면서 부담감을

 갖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난해하고 복잡한 현대미술까지 공급되면서 일반 관람객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커지고 있

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작가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모든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

려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대중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번 작품전에는 유화 '기타치는 소녀' 등 100호크기 작품 3점을 비롯해 유화와 디지털프린트, 볼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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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작품 등 25점을 선보인다.

우리의 일상, 친구, 가족,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등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낯이 익고 친숙한

 장면들을 작가의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캔버스에 옮겨놓은 것이다. 

음악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그의 그림에도 장르가 등장한다.

프리랩과 상통하는 프리드로잉, 리믹스와 같은 맥락인 디지털프린팅이 그것이다. 오리지널 페인팅이 주

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로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기존작업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변형

이 되기도 한다. 

무거운 주제와 어지러운 비구상의 혼돈때문에 미술을 외면해왔다면 이번 류동균전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

로 미술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볍게 음악감상을 하듯이 그저 그림을 바

라보며 즐기면 된다. 

류동균 작가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

다”고 소회하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대상을 접했을 때 그것을 캔버스로 옮겨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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